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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 시설물 집중점검…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오는 3월 21일까지 충남 관내 모든 건설현장 115지구에 대해 해빙기 점검을 실시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침하, 가설구조물, 절토사면에 대한 집중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

된다.

특히 이번 해빙기 점검에서는 공사장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불꽃·불티 비산방지조치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

한다.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경미한 유해·위해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조치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수 충남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빙기 안전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은 만큼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수칙과 근로자 안전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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